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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지분일부 출자
채권단, 현물출자 합의 … 나머지 지분 2007년까지 공동담보 활용

채권단이 내부 갈등을 빚어온 최태원 SK회장의 지분처리 문제가 “일부 현물출자, 일부 공동담보”로 가닥을 

잡았다.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6

월10일 오후 회의를 갖고 최태원 회장이 채권단에 내놓은 지분 가운데 경영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

정 지분을 빼고 나머지 지분은 SK글로벌에 현물로 출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인 SK C&C(44.5%)와 상장 주식인 SK(0.11%) 지분 등을 제외한 워커힐호텔(40%)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지분이 현물출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규모는 평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단은 또 SK C&C 지분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시한(2007년 말)까지 채권단 공동

담보로 활용한다는 데 합의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최태원 회장에 돌려준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 지분이 SK글로벌 정상화 차원에서 제공된 점과 채권단 공동관리의 정

신 등을 감안할 때 현물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11일 중 각 은행이 내부 의사결

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의 개인보증을 받아둔 6개 은행들은 법적으로 담보권을 

갖고 있는 만큼 손실분담 과정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상장 주식으로 SK 0.11%, SKC 7.5%, SK글로벌 3.31%, SK케미칼 6.84%, 비상장 주식으로 

워커힐호텔 40%, SK C&C 44.5%와 함께 3-4개 벤처회사의 지분을 보유중이며 2003년 3월 기업구조조정촉진

법이 적용될 당시 SK글로벌 정상화에 써 달라며 채권단에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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